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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나무의 순간,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 
An aspen moment, and prayer that heals the world 

린다 콜러(Linda Kohler)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1 년 11 월 16 일 

나는 바람이 그 고유의, 일종의 희미한 휘익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생각해온 것 같다. 

그런데 한 일년 전쯤, 록키 산맥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상쾌한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는 것을 느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광경과 조용함과 장관에 흠뻑 취해 있었을 때, 나는 

“바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수백 개의 사시나무의 나뭇잎들이 서로를 비비는-수백, 또는 수천의 

각각 별 것 아닌 접촉에 의해 – 나는 소리라는 사실을 언뜻 깨달았다. 그것이 모두 모여 우리가 바람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나는 거의 매일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접촉을 하며 지낸다. 하나의 접촉을 따로 놓고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일생을 통해 불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서로의 은혜로운 

접촉으로 이끄는, 하나의 바람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 예수님은 한 번, 바람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과 비교하신 적이 있다, “너희는 그것이 나무들 사이를 살랑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지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가는 지 전혀 알지 못한다”(요한복음 3 장 7,8 절,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 이 영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두려움과 원한 

그리고 냉담과 같은 먼지와 너저분한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행동에 나서도록 각성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보통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접촉하도록 한다. 

내가 그 나뭇잎들을 스쳐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하나하나의 나뭇잎이 각각 하나의 

가느다란 가지로 나무와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지만, 다같이 함께 

바람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미세한 또는 막강한 리듬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그런 나뭇잎들과 바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움직이며,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킨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다.”(요한복음 4 장 24 절)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향은 보편적이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영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며 특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 세상에 큰 도움과 치유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간단하면서도 막강한 기도이다.  

나에게, 크리스천사이언스 모니터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영의 움직임에 대해 나의 생각을 여는 

것과 같다. 내가 결코 직접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 나를 

각성시켜주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나를 초대한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바람에 

대한 사시나무의 나뭇잎의 반응과 좀 비슷하다. 하나의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정화시키고 활기를 주는 영의 권능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한편, 동일한 영이 또한 모든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고 심정을 각성시키며 유익한 활동에 활기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매 순간 영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면, 그리고 이 동일한 성령이 또한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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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시나무의 연약한 나뭇잎들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서로를 비비며, 

우리를 세상에서 선(善)을 위한 더 큰 힘의 일부로 만든다.     

모니터의 창간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조용한, 집합적인 기도들이, “시간의 침침한 복도에 울려 퍼지고, 

소리의 파도, 심장박동의 선율로 전진하여, 한 강단에서 다른 강단으로, 한 심장에서 다른 심장으로 

진동해 나아가서, 마침내는 진리와 사랑이 하나의 의로운 기도로 합쳐져 인류를 감싸고 결합시킬 

것이다”(The First Church of Christ, Scientist, and Miscellany 189 쪽)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커다란 바위이든, 시내 버스의 좌석이든,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읍시다. 영의 장대한 

존재와 권능의 전망을 들이 마십시다. 모니터에 실린 기사들이 당신의 생각을 잠비아에 있는 어느 친구, 

일본에 사는 어느 이웃, 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의 어느 직장동료와 닿도록 하십시오. 바람, 신성의 영의 

영감이 당신의 마음을 겸손한, 소리 없는 기도의 곳으로 움직여가도록 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연합된 

기도의 권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